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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1) :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강  철  희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에 관해서 2004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서 구축된 전 국민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 인터뷰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들에서 검증된 바인 신뢰가 기부 및 자원봉사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힌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 및 Putnam(1993)의 논의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쌍방적 관계의 모형을 구성한 후,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가 신뢰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일방적인(unilateral)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적 관계도 존재하는 쌍방적인

(bilateral)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자선행동의 사회화 효과 및 세대간 전승 효과 등을 파

악하기 위해 어린시절의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의 

영향력 역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는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부 및 자원

봉사의 촉진을 위해서 신뢰의 우선적 구축도 중요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 역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아울러서 자선행동의 

사회화 및 세대간 전승 효과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주제어: 기부, 자원봉사, 신뢰, 자선, 연립방정식 모형

1) 기부의 종류는 흔히 현금기부, 현물기부, 시간기부로 구분되는데, 본 고에서는 기부를 물질기부와 시
간기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물질기부에는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포함하였다.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물질기부와 시간기부는 각각 ‘기부’와 ‘자원봉사’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물질기부는 헌금과 
같은 종교적 기부와 타인에 대한 기부와 같은 자선적 기부 모두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고에
서는 자선적 기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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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시민에 의한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회의 유지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기부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촉진

시키면서 사회적 결속력의 촉발 및 계발 기제로 기능한다. 사회복지의 현장과 관련해서 볼 때, 기부는 

일선의 사회복지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원이다. 즉 시민에 의한 물질

기부 및 시간기부는 건강한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

복지현장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시민사회에서의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의 촉진 요인에 대한 탐색이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을 

논의하고 검증하여 왔는데, 최근 줄곧 논의되고 검증되는 요인이 바로 신뢰이다. 이러한 연구에서의 

핵심적 검증 내용은 시민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즉 일반화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이들 기관에 대한 기부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

로는 신뢰와 기부는 정(+)의 관계의 속성을 가져서, 신뢰의 수준이 더 높을 때 기부의 정도가 더 높

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반대로 신뢰의 수준이 떨어지게 될 때 사회

복지기관 등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활동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능상 큰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야말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원의 상당 부분이 기부에 의해서 충당

되는 비영리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자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 

및 검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제한적인 시각일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 방향에서만 진행되는 영향력만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반대적 관계

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시민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 즉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를 통해 크게는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작게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포괄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키워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검증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관심이 미진하였

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반대적 상황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해서 설명하는 Putnam(1993)의 연구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는 시민의 사회적 참여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논의하면

서, 결사체들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인의 하나인 신뢰의 구축이 가능케 되고 촉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부자료를 기초로 한 이전의 연구들은 결사체들에의 참여가 신

뢰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실증적으로 잘 검증되지는 않고 단지 신뢰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만이 검증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기존의 검증은 분석 방법의 제한성으로 인해 한 방향에서의 영

향력만을 독립적으로 검증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쌍방향의 동시적 관계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는 분석 방법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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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방적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부와 신뢰의 쌍방적 영향력(bilateral relationship)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물질기부와 신뢰의 쌍방적 관계, 그리고 시간기부와 신뢰의 쌍

방적 관계를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통해 검증해 봄으로써 기존에 시도된 

한 방향에서만(unilateral relationship)의 검증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쌍방적 관계의 가능성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기부와 신뢰의 쌍방적 관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선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논

제(Odendahl, 1990)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기부의 가족 내 사회화 효과(Bekkers, 2005) 및 세대간 전

승 효과(Wilhelm, Brown, Rooney and Steinberg, 2004) 역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기부와 관련해

서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생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영향력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 관해

서도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를 대체

재(substitute)의 관계 시각(Freeman, 1997)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 시각

(Bryant, Jeon-Slaughter, Kang and Tax, 2003)에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 영향

력을 갖는다는 후자의 시각에서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의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쌍방적 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2004년에 실행된 아름

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전국민 기부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러한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쌍방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기부와 신

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및 실천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기부와 관계를 갖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

력 그리고 신뢰와 관계를 갖는 다른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기부와 신뢰 각각

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선행논의 및 연구에 대한 검토

1) 신뢰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 논의

신뢰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

다. Uslaner(2002)는 신뢰와 기부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신뢰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선조직과 더 많은 관계를 갖는다

고 한다. 즉 사람들은 사회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질 때 기부행동을 더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와 

기부의 관계에 대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Bekkers(2003)에 의하면, 신뢰와 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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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신뢰가 기부의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신뢰, 즉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자선기관들에 기부하는 정도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자

선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자선

기관과 관련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사람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와 그들

의 기부의 정도는 더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Bekkers(2004)는 사회자본

의 대리 변수(proxy measure)를 이용하여 사회자본 관련변수들이 기부,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시간기

부와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Sargent와 Lee(2004)는 영리조직에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서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

구결과(Dodgson, 1993; Hallen, Johanson, and Mohamed, 1991; Zaher and Venkatraman, 1995)와 비

영리영역의 조직들에 대한 신뢰가 기업의 기부결정 및 기부액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는 연구결

과(Burnett, 1992; Saxton, 1995; Sargent, 1999)를 기초로, 신뢰가 기부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검증해 보는 연구를 실행한다. 그들은 영국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

초한 분석을 통해 신뢰는 기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짐을 보고한다. 이와 아울러, 신뢰는 또한 자

선기관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헌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헌신을 통해서 기부행동으로 영향

을 미치는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즉 신뢰와 기부행동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도 존재하나, 직접

적인 관계와 더불어 이 둘을 매개하는 관계에의 헌신도가 매개변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기

본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신뢰가 기부행동의 핵심적인 원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Brown(2001)은 사회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서베이 자료

를 이용해서, 가구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고 소득의 규모를 통제했을 때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

의 가구 기부규모에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토빗(Tobit)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종

교적인 기부와 일반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 모두에서 교육수준 즉 인적자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기부의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사회에 대한 신뢰(social trust)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가구 기부규모에 영향을 갖는 예측 변수임을 보고한다. 아울러서 신뢰와 더불어 사

회자본의 대리 변수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 및 종교적인 활동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한 수준에서 가구 기부규모에 영향을 갖는 예측변수임을 보고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인적자본

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역시 종교적 기부 및 일반 자선적 기부에 중요한 영

향을 갖는 예측변수임을 밝힌다. Brown and Ferris(2004)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사용한 또 다른 연

구에서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연계망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

을 갖는가에 대해 토빗(Tobit)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연계망은 자원봉

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에 매우 유의

한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다. 즉 이 연구는 신뢰가 비

영리기관 등의 사회기관을 위한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다. 

Brown(2001)이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인 사회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서베이 자료에 기반해서, Brooks(2005) 역시 브라운과 같은 결론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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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빗(Tobit) 분석을 이용해서, 그는 종교적인 기부와 비영리조직 등의 일반 사회기관에 대한 자선

적　기부 모두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측변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자선적 기부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의 결과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더불어 그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정도(social capital stocks)가 각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

는데, 이러한 변화가 기부의 수준과 매우 강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즉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한 참여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인 활

동에 관여하는 성향을 갖는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 및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의 정도가 훨씬 더 큼을 

보고한다.  

Gachter, Herrmann와 Thoni(2004)는 러시아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과 함께 실험설계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신뢰태도와 협력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신뢰태도에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

고, 신뢰태도는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즉 사람들

은 타인들에 대해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타인을 기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믿을수록 더욱 더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즉, 이들의 연구는 사회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인 협력과 기여

(contributions)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조건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를 위한 기부 등의 행

동과 관련해서는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

한편 Goss(1999)는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이 둘의 관계에 관해서 실증적으

로 검증한다. 그는 연구에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volunteering)은 신뢰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연결망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위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신뢰 및 신뢰를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사회자

본이 물질기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선행요인임을 보고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설정을 시간

기부까지로 더 확장시켜서 고스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 즉 시간기부 역시 신뢰 등의 사회자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신뢰의 기부에의 영향력은 모든 연구에서 다 같이 일관된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관적 결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개념화의 차이에 따른 변수 속성상의 차이, 측정상의 차이, 분석방법상의 차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상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강철희(2003)

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현금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에 관해서 헥크만 선택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활용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신뢰와 현금기부 그리고 신뢰와 자원

봉사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선에의 참여에 대한 1단계 분석 모형인 

프로빗 모형에서도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자선노력 즉 소득대비 자선

액을 의미하는 자선노력에 대한 2단계 분석 모형인 회귀분석모형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자원봉사에의 참여에 대한 1단계 분석 모형인 프로빗 모형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에 대

한 2단계 분석 모형인 회귀분석모형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에 대한 개념 구성 및 측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즉 개념화 및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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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서 Iliycheva(2005)가 불가리

아에서의 사회자본과 기부의 관계에 대한 메타적 논의에서 지적하듯이, 신뢰와 기부의 관계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관되게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 관계는 사회문화적 배경 및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다른　양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과도 관련

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 기부의 신뢰에 대한 영향력 논의

신뢰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 연구가 기부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신뢰의 위치를 확증해 주고 있기는 

하나,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쌍방적 영향의 관계일 수 있다. 즉 현금기부 및 시간기부 등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 및 강화되는 가능성 역시 열려 있고, 이는 실증적인 검증을 필

요로 한다. 즉 사회적 기관을 위한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현금기부 활동 역시 사회와 비영리조

직 등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촉진시키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Putnam(1993)에 의해서 논리적인 구성이 전개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리

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즉 사회에 대한 신뢰를 

이끄는 하나의 핵심적인 끈이 바로 비영리조직 등의 사회기관들에의 참여임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자원조직 등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임을 시사한다. 즉 Alexis de Tocqueville(1945)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시민의 자원조직 등과 같

은 결사체에의 참여는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선을 향한 집합적인 노력을 이끄는 사회의 핵심 구성임

을 시사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Putnam(1993), Brehm와 Rahn(1997)은 신뢰와 사회활동으로서 기부 및 자원봉

사 사이에는 쌍방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및 사회기관들에의 참여를 통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더 큰 신뢰가 구축되게 되면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및 사회기관들에의 참여를 더 적극

적으로 전개하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협력 및 참여 

등의 활동은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그러한 신뢰는 협력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고결한 순환적 관계

(virtuous circle)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신뢰 사이의 상호 호혜적 선순환 관계에 대한 Putnam(1993)의 논의에 기반

해서 그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Brehm와 Rahn(1997)은 1972년부터 1994년까지의 일반사

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쌍방적 관계를 검증한다. 

이들은 이 두 변수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적 관계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두 변수

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를 통해 이들은 사회활동 참여가 신뢰에 대한 정적(+) 영향력이 

존재하며 동시에 신뢰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정적(+) 영향력도 존재하는데, 이 쌍방적 관계에서 전

자의 영향력, 즉 사회활동 참여가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함을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들은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한 전략으로 신뢰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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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전략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사회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참여적 활동의 증대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즉 이들은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신

뢰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신뢰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Uslaner(1998, 2000-2001; 2002)는 

Putnam(1993)이 논의하는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의미를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뢰는 특수한 관계에 기반한 신뢰가 아닌, 이를 초월해서 형성

되는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를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즉 그러한 신뢰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갖게 되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신뢰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이는 도덕적인 것에 뿌리를 두

는 신뢰의 형태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 중 두 가지 형태의 활동, 즉 기부와 자원

봉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사회화 활동도 이러한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하지는 못

함을 강조한다. 그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속성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즉 일반화된 신뢰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신뢰의 형성

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사회참여 활동은 자선활동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임을 강조한다. 즉 신뢰와 

사회참여활동의 일반적인 인과적 관계와는 달리, 일반화된 신뢰와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에 있어서

는 상호 선순환적 영향 관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 시민

들의 자선 기관 등에의 기부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두 변수의 관계가 그러한 선순환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신뢰와 기부 사이에는 쌍방적 인과 관계가 있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신뢰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선조직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이러

한 형태의 신뢰는 자선조직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의해서 더욱 형성되고 촉진되어질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기부와 자선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Veenstra(2003)의 연구 

역시 사회활동의 참여가 신뢰의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 캐나다의 Saskachewan 지역 주

민 534명으로부터의 설문 자료에 기초해서, 그는 종교적 배경이 신뢰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나, 

자원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와 같은 지역의 이차적인 결사체(secondary associations)에의 

참여가 동시에 신뢰와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예측요인이 됨을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전역

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순환 설문 자료(DDB Needham Life Cycle Survey)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Shah(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2단계 최

소자승 회귀분석(two-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해서 분석한 그의 연구는 지역사회

의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가 사람들의 신뢰와 매우 강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가짐

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자본의 시각에 기초해서 비영리조직 등의 사회기관에의 참여와 신뢰의 쌍방

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오고는 있으나, 실증적 연구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비영

리조직 등이 속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신뢰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면서 그 

반대적 영향력, 즉 비영리조직 등의 사회기관에의 참여가 신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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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다소 등한시 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쌍방적 관계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분석 

방법의 선택과 함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을 다양한 사회를 대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관한 논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크게 구분해 보면, 기부에는 현금기부, 현

물기부, 그리고 시간기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의 구성요소 간에는, 특히 물질기부와 시간

기부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물질기부와 시간기부 사이에는 대체재(substitute)

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Freeman(1997)은 사람

들이 시간기부, 즉 자원봉사를 하는지 혹은 물질기부를 하는지는 선택의 문제로서 대체재의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둘 다를 행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러나 그의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이 둘의 관계가 자원봉사를 행하는 가격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는 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고한다. 즉 물질기부와 시간기부는 정적인 방향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행하는 것의 비용효과를 통제했을 

때, 그 관계는 통제하기 이전의 관계와는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자원봉사를 위한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부로 대체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밝히면서 이 둘의 관계는 대

체재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ryant 외(2003)는 1994년 미국에서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 설문(Giving and 

Volunteering Data by Independent Sector) 자료를 토대로,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의 관계를 검증한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이 물질기부와 시간기부가 임금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향성 즉 

대체재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으나, 물질기부나 시간기부 모두가 요청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요청이라는 변수를 통제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을 주장한

다. 이들은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의 상관계수가 0.36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또한 물질기부를 

요청받는 것과 시간기부를 요청받는 것의 상관계수 역시 0.35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음을 보이면

서,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의 관계는 대체재의 속성을 갖기 보다는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즉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물질기부까지 함께 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물질기부

를 하는 경우에 자원봉사까지 함께 선택해서 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물질기부이던지 혹은 시간기부이던지 간에 최근 기부와 관련해서 예측 요인으로 크게 주목받는 변

수는 이전 세대의 기부활동 및 가르침이다. 즉 기부와 관련해서 최근 많이 부각되는 개념은 기부의 

세대 간 전승 효과(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이다. Wilhelm, Brown, Rooney와 

Steinberg(2004)는 소득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 설문 자료인 소득역동성 종단자료(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활용하여 이전 세대의 기부가 다음 세대의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보고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즉 기부의 여부만으로 측정되는 모형

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부모세대의 종교적 기부는 다음 세대의 종교적 기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의 규모가 고려되는 토빗(Tobit)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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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분석에서는 종교적인 기부규모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이 존재하고, 더불어서 세속적인 기부에서

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기부의 세대 간의 전승은 

종교적인 기부의 경우에 그 경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Bekkers(2005)는 네덜란드의 기부 패널 자료(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를 

활용해서, 자선적 활동이 가정에서의 실천에 의해서 세대 전승되는 속성이 많음을 밝힌다. 그는 연구

에서 자녀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 기억을 갖는 경우,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해서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어린

시절의　기부 및　자원봉사경험과 성인이 된 후의 기부 및 자원봉사경험과는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 관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부모의 자원봉사와 어린시절 자녀들의 

비영리조직 활동에의 참여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원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그리고 자

선기관을 위해서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철희(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기부가 후속세대의 금전적인 기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에서 관련성을 갖고 있고, 또한 부모의 자원봉사 역시 후속세대의 

자원봉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자

선적 기부에의 참여와 자원봉사에의 참여에 대한 1단계 분석 모형인 프로빗 모형에서만 발견되어지

고, 기부의 상대적 규모와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2단계 분석 모형인 회귀분석모형에서는 결과가 존재

하지 않음을 보고한다. 

Wilhelm 외(2004)의 연구와 Bekkers(2005)의 연구 및 강철희(2003)의 연구를 일괄해서 정리해 보

면, 후속세대의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와 관련해서 부모 세대에 의한 관대성(generosity)의 실천이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각적으로 검

증되어왔다. 특히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사회적 변수들, 종교 및 종교성 관련 변수들은 지

속적으로 논의되는 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뢰 등의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연구자들은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위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사회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설문 자료를 이용

해서 연구한 Brown(2001)은 소득 규모를 통제했을 때 가구의 기부규모는 인적자본 즉 교육수준에 의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철희(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물질기

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통계적 유의도(statistically significance at marginal level)를 가지나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않음을 보고한다. 한편, 네덜란드 기부 패널 자료(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를 

활용한 Bekkers(2005)는 자녀의 성장 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모두가 자녀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기부에 대해 교육수준이 갖는 

효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에 대한 인적자본의 영향력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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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된 변수의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에 대한 영향력의 검증 역시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종교(강철희, 2003) 및 이전세대의 종교(Bekkers, 2003, 2005)

와 더불어 개인의 종교성(Brown and Ferris, 2004) 및 부모의 종교성(Bekkers, 2005)이 갖는 영향력

에 주목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지는데, 종교와 관련된 변수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일

관적이지는 않다. 강철희(2003)의 연구는 종교 여부가 물질기부의 참여여부 및 상대적인 기부 규모 

그리고 자원봉사여부 및 자원봉사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함을 보고하나, 외국의 

연구들(Bekkers, 2003, 2005; Brwon and Ferris, 2004; Wilhelm et al., 2004)은 종교 및 종교성

(religiosity)이 물질기부와 자원봉사에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기부에 대해 종교

가 갖는 효과는 측정변수의 설정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물질기부 및 시간기부에 대한 종교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게 간

주되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적 배경 속에서 종교 변수의 영향력은 지속적이며 다각적으로 검증될 필

요성이 있다.  

4)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관한 논의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은 신뢰의 촉진과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Putnam, 1993). 구체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는 사회 또는 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형성에 의

미있는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와 자원봉사 사이에는 대체재(substitute)의 관계

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Bryant et al. 2003), 이러

한 논의로부터 신뢰는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위의 두 논의를 결합해서 정리해 보면,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가 신뢰의 형

성에 의미있는 예측 요인일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고려함에 있어, 기부와 자원봉사 어느 한 요인의 영향력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두 요인 모두의 상

호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뢰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2004년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 실행된 전 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 설문 

자료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4년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국민 중 20세 이

상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속성에 맞춰 다층표본추출방식(multip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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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백분율

계 1,011 100.0

성별
남성 498 49.3

여성 513 50.7

연령

20대 233 23.1

30대 255 25.2

40대 227 22.5

50대 296 29.2

학력수준
고졸 미만 223 22.1

고졸 448 44.3

대학 및 대학원 이상 340 33.6

직업

농수산업 79 7.8

자영업 115 11.4

생산직 181 17.9

사무직 192 19.0

주부 274 27.1

학생 98 9.7

미취업/기타 72 7.1

거주지역

서울 224 22.1

인천/경기지역 254 25.1

부산/경남지역 169 16.8

대구/경북지역 114 11.2

광주/전라지역 115 11.3

대전/충청지역 102 10.1

강원지역 34 3.3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487 48.2

중소도시 387 38.3

기타 137 13.5

혼인상태
미혼 300 29.7

기혼 626 61.9

이혼/별거/사별 85 8.4

종교 불교 245 24.2

area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2003년 한 해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주요 

초점을 두면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된 조사이다. 2004년 조사의 표본 크기는 1,011명이다. 

<표 1>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가 제시하듯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의 속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으로 상위에 속하

는 이들이 과소표집(under-representative)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부의 지위를 갖는 

이들이 과다표집(over-representative)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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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백분율

기독교 220 21.7

천주교 87 8.6

없음 460 45.5

개인소득

50만원 미만 451 44.6

50~100만원 미만 90 8.9

100~200만원 미만 246 24.3

200만원 이상 223 22.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7 9.6

100~200만원 미만 260 25.7

200~300만원 미만 334 33.0

300만원 이상 316 31.2

무응답 4 0.4

가구소유
자가 694 68.6

전세 240 23.8

월세 77 7.6

가족구성

1인 157 15.5

2인 194 19.2

3인 211 20.9

4인 314 31.1

5인 이상 135 13.4

2) 변수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기술적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물질기부 참여 여부, 물질기부의 

규칙성 여부, 연간 종교적 헌금의 규모, 연간 자선적 기부 규모, 물질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연간 자선

적 기부의 규모, 가구소득대비 개인의 물질기부의 비중(종교적 헌금을 제외한 자선적 기부 노력), 자

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의 규칙성 여부, 연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

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사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4점 척도)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관련 변수의 개념화이다. 즉 물질기부 즉, 기부와 시간

기부 즉, 자원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외국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자원봉

사의 개념화 과정에서 종교적인 것 즉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과 종교적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금전적 기여까지 물질기부에 포함시키는 접근을 하기도 

한다(Schervish, 1993). 그러나 국내에서의 기부 개념 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그 밖의 

자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크다(강철희, 2004). 따라서 본 자료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접근에 기

반해서 종교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와 그 밖의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를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물질기부의 규모에 대한 측정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측정에 있어 정확성을 갖기 위해 

보통 투입방식에 의한 측정(input measurement)과 산출방식에 의한 측정(output measurem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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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접근 방식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에서 상대적인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

성 측면에서 외국의 대부분의 조사가 선택하는 방법인 투입방식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물질

기부와 자원봉사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한 대상 각각에 대해서 물질기부나 자원봉사

를 했는지를 회상하게 한 후, 물질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는지를 

물으면서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편 본 연구의 연립방정식모형에 의한 분석에서 활용되어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측면에서 측정된 자선적 기부와 신뢰의 모형에서는 자선적 기부를 위한 변수로 가구소득대비 개인의 

물질기부의 비중 즉 자선적 기부노력을 활용한다. 그리고 신뢰를 위한 변수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서 구성된 변수를 사용한다. 즉 정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영역에 속한 대상 기관들 모두에 대한 신뢰도를 전체 평균하여 측정하는 방식은 상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기부 및 자원봉사와의 관련성을 갖는 신뢰의 대상 조직은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신뢰의 구성을 나눈 후 관련 변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다. 즉 첫 번째 요인으로는 기업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두 번째 요인은 시민사회 단체, 의료기

관, 정치단체, 이익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사회복지, 모금단체, 교육기관, 종교

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요인의 신뢰도가 자선적 

기부 노력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를 위한 변수로 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수준, 기부에 대한 학창시절의 교육경험, 부모의 기부실천, 종교 

및 교육 수준 변수가 활용되었다. 또한 본 모형에서 신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에의 참여 

변수가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자원봉사와 신뢰에 대한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자선적 자원봉사노력을 위한 변

수로 종교적인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외한 자선적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뢰의 경

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요인의 신뢰도가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

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를 위한 변수로 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수

준, 자원봉사에 대한 학창시절의 교육경험, 부모의 자원봉사실천, 종교 및 교육 수준 변수가 활용되었

다. 또한 본 모형에서 신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부활동에의 참여 변수가 활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연립방정식모형에 의한 분석 방법을 사용

한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쌍방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다. 이 분석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자선적 기부노력이 신

뢰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는가, 그리고 자선적 자원봉사노력이 신뢰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는가이

다. 지금까지 일면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만을 가능케 하는 모형들이 많이 사용

되어져 왔다. 즉 회귀분석이나 프로빗과 로짓 등의 질적 반응 모형 (qualitative response model) 그리

고 영(0)이하의 값이 관찰되지 않는 문제(truncation)나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를 고려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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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모형(Tobit model) 혹은 헥크만 2단계 추정 모형(Heckman's two stage least squares) 등이 사용되

어져 왔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추정 편의(estimation bias)나 모델 부정확성(model mis-specification)

으로 인한 추정의 불일치성(inconsistenc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추정 방식들은 일면적인 설명방식(unilateral relationship)에 의존하여 인과적 관계(causality)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갖고 또한 모델 부정확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

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면적인 분석을 따르지 않고 양면적인(bilateral) 분석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각각의 추정식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

할 수 있게 하는 다중 추정식 모형(multiple equation model)중 연립 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본 연구가 갖는 가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어떠한 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ship)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정된 변

수들 간의 양면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균형점에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

노력과 신뢰가 동시에 상호적으로 결정된다는 실증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연립 방정식의 추정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즉 구조 방정식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제한된 정보 추정 방식

(limited information estimation)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전체의 연립방정식을 한 번에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식별로 혹은 관심이 있는 추정식만 따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식별(identification)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모델 부정확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실증분석에서 많이 쓰

이는 방법이다. 보통 최우추정법(limited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나 2단계 최소

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은 기본적으로 도구 변수 추정법(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의 일종인데 도구변수를 연립방정식 전체에 있는 외생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도구

변수 추정법의 도구변수 사용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도구변

수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그 도구변수들이 적절한가의 문제도 발생하

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내생변수를 전체에 있는 외생변수에 회귀시키고 그의 추정값(fitted 

value)을 다시 원래 식에 대입시켜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회귀식을 추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연구모형 및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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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적 기부노력 = f(신뢰, 소득수준, 기부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여부, 부모의 기부실천여부, 종

교, 교육수준)

신뢰 = f(자선적 기부노력, 자원봉사여부)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선적 자원봉사노력 = f(신뢰, 소득수준, 자원봉사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여부, 부모의 자원봉사

여부, 종교, 교육수준)

신뢰 = f(자선적 자원봉사노력, 기부에의 참여여부) 

 

위에서 표현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우선 변수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즉 이 모형 안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는 변수들을 의미하는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내생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들로 나누었다. 즉 첫 번째 

모형에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가 내생변수가 되고, 모형 안에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형 외부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구성되는 독립변수들은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가 되었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 추정식의 외생변수로는 소득수준, 기부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여부, 부모의 기부

여부, 종교,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한편 신뢰 추정식의 외생변수로는 자원봉사여부 변수가 포함되었

다. 즉 자원봉사여부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변수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외

생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내생변수가 되고, 모형 안에서 그 수준이 결정되

는 것이 아닌 모형 외부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구성되는 독립변수들은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가 되었다. 즉 자선적 자원봉사노력 추정식의 외생변수로는 소득수준, 자원봉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교육여부, 부모의 자원봉사여부, 종교,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한편 신뢰 추정식의 외생변수로

는 기부여부 변수가 포함되었다. 즉 기부에의 참여 여부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변수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외생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두 모형에 기반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는 쌍방적 관계를 갖는가?

둘째,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쌍방적 관계를 갖는가?

셋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서 소득수준, 기부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여

부, 부모의 기부실천여부, 종교, 교육수준은 자선적 기부노력의 독립변수로서 기능하는가?

넷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서 자원봉사여부는 자선적 기부노력의 독립변

수로서 기능하는가? 

다섯째,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서 소득수준, 자원봉사에 대한 어린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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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여부, 부모의 자원봉사여부, 종교, 교육수준은 자선적 자원봉사노력의 독립변수로서 기능하는

가?

여섯째,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서 기부참여여부는 자선적 자원봉사노력

의 독립변수로서 기능하는가?

4. 분석결과

1) 기부 및 자원봉사, 그리고 신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는 응답자들의 자선적 기부여부, 기부의 정기성, 규모 및 소득대비 상대적 

규모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들의 비율은 64.3%로서, 일회성이든 혹은 정기적이든 간에 응답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자선적 기부활동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의 자선적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는 기부하는 사람들 중 24.7%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의 64.3% 중 약 1/4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선적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선적 기부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자선적 기부
참여함 650 64.3

참여하지 않음 361 35.7

 〈표 3〉 2003년 정기적인 개인 기부의 백분율

(단위: %) 

구분 백분율

개인기부

2003년 정기적인 기부 24.7

2001년 정기적인 기부 18.2

2000년 정기적인 기부 16.3

다음으로 기부의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4>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본 조사의 대

상자들의 기부규모는 자선적 기부에 한정해서 현금과 현물 모두를 고려했을 때 평균 57,900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현금만을 고려했을 때 자선적 기부의 평균 규모는 54,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

구에서의 관행처럼 종교적 헌금 등을 포함시켜 보았을 때, 기부의 총 규모는 평균 179,000원 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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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기부 규모에서 자선적 기부가 차지하는 비

중은 약 1/3 정도로서 종교적 헌금 규모가 약 2/3 정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기부에 

있어 표준편차의 값이 매우 크고 중간값의 규모도 평균값과 큰 거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

한 사실은 기부의 분포가 정적인 방향으로 매우 많이 편포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의 연간 기부규모

(단위: 만원) 

구분 중간값 평균값 표준편차

종교적 기부 포함 0.60 17.90 78.64

자선적 기부 (현금 및 현물) 0.50 5.79 52.16

자선적 기부 (현금) 0.50 5.48 51.93

기부활동을 하는 사람들 경우의 기부의 규모는 <표 5>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즉 기부활동을 하

는 64.3%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자선적 기부의 평균값은 현금과 현물 모두를 합해서 90,400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금만을 고려했을 때의 평균값은 85,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적 

헌금 등을 포함할 경우의 기부의 평균 규모는 250,51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의 분포는 정적인 방향으로 매우 많이 편포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기부활동을 하는 개인의 연간 기부규모

(단위: 만원) 

구분 중간값 평균값 표준편차

종교적 기부 포함 2.00 25.05 95.34

자선적 기부 (현금 및 현물) 1.10 9.04 64.99

자선적 기부 (현금) 1.06 8.55 64.72

한편 자신의 소득 대비 기부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그 규모는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비한 기부 노력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선적 기부노력

(philanthropic effort)의 규모를 보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0.05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기부를 포함시킬 경우, 평균값은 0.667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사

람들의 경우, 가구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은 평균적으로 가구소득 규모의 0.0556% 정도

의 수준에서 자선적 기부를 하고 종교적 기부를 포함했을 때는 0.6673% 정도의 수준에서 기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종교적인 헌금 등을 포함시켜 응답자 개인과 그의 배우자에 의한 기부노력

의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981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의 기부활동에 대해

서 파악된 경우, 배우자의 기부규모와 함께 결합해서 기부노력의 수준을 살펴보면 그 규모는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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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구소득의 1%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부노력의 규모-가계소득 대비

(단위: %) 

구분 중간값 평균값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의 자선적 노력 .0029 .0556 .18 .0447 .0666

개인의 자선적 노력 (종교적 헌금 포함) .0352 .6673 2.11 .5359 .7986

개인과 배우자의 기부 노력 (종교적 헌금 포함) .1111 .9817 4.56 .7291 1.2342

다음으로 본 조사 대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수준과 정기성 및 활동의 시간 등을 살펴보면, 다음에

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표 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의 참여 수준은 16.8%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16.8%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의 정기성을 보면, <표 8>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했

던 사람들 중 즉 전체 대상자의 16.8% 중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31.4%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선적 기부활동과 비교했을 때, 자원봉사에의 참여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원봉사에의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참여 170 16.8

참여하지 않음 841 83.2

 〈표 8〉 자원봉사의 정기성 여부  

(단위: %) 

구분 백분율

자원봉사 정기적인 참여 31.4

평균적인 자원봉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9>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종교기관 등에서의 종교적 

봉사 등을 제외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의 평균 시간은 7.38시간 정도이고, 종교적인 봉사활동 등을 포

함시킬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자원봉사의 규모는 8.12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대적

으로 시간의 규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들 즉 83.2%의 비중이 반영되어졌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행하는 이들만을 고려한다면, 자원봉사의 시간 규모는 <표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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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자선 및 모금기관 2.95 .68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2.77 .60

교육기관 2.72 .64

종교기관 2.70 .76

시민사회단체 2.54 .67

의료기관 2.50 .67

지역사회상호부조단체 2.43 .72

언론기관 2.40 .74

정리되는 바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원봉사 평균 시간은 종교 기관에 대

한 자원봉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44.69시간이고 종교 기관에 대한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46.40

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3-4시간 정

도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원봉사 관련 연간 활동 규모 

(단위: 시간) 

구분 중간값 평균값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원봉사시간(종교적 활동 포함) .00 8.12 31.65 6.15 10.10

자원봉사시간(종교적 활동 배제) .00 7.38 31.19 5.44 9.32

 〈표 10〉 자원봉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연간 활동 규모 

(단위: 시간) 

구분 중간값 평균값 표준편자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원봉사시간(종교적 활동 포함) 28.66 46.40 64.35 36.54 56.26

자원봉사시간(종교적 활동 배제) 20.42 44.69 64.60 34.79 54.59

마지막으로 본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대표적 기관들 각각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표 

11>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대표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 수준은 신뢰

함을 의미하는 3.0점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함과 신뢰하지 못함의 중간 점수인 2.5점 

이상의 신뢰가 나타나는 기관들은 자선 및 모금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2.0점 이하로 평가되는 기관들은 중앙정부, 이익단체, 그리고 정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1)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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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문화예술단체 2.39 .71

중소기업 2.22 .69

사법기관 2.21 .75

노동조합 2.19 .72

지방정부 2.15 .69

대기업 2.05 .70

중앙정부 1.96 .67

이익단체 및 경제단체 1.89 .68

정당 1.56 .61

주: 1) 4점 척도 기준 문항

    2)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1)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선적 기부노력

과 신뢰 모두 각 방정식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 모두에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중요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이고 동시에 상

호 균형(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통계

적으로 회귀계수가 유의하다고 해서 모형이 정확하게 구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두 모형은 

F 통계 검증에 의한 유의수준에서 낮은 유의도 값(p-value)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모

형 부정확성(model mis-specification)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정리하

면,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설정된 모형의 부정확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모형에서의 두 내생변수의 관계가 쌍방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선적 기부노력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소득수준과 어린 시절 부모의 기부실

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달리, 교육수준과 종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고려된 외생변수들 중에서 소득과 

부모의 기부실천이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선적 기부 

노력이 경제적 자본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 가정환경이라는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기부여부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통해서 Wilhelm 외(2004) 그리고 Bekkers(2005) 

등이 검증한 나눔 혹은 관대함의 가족내 실천이 세대간 전승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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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는 논의(Bryant et al., 2003)로부터 설정된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변수 중 자원봉

사참여의 경우에는 신뢰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사이의 관

계 분석

내생변수 구분 계수 표준오차 t-value p-value

자선적

기부노력

신뢰 17.737 8.989 1.90 0.049

소득수준 0.014 0.006 2.32 0.021

기부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 -3.044 2.658 -1.15 0.252

부모의 기부실천 4.714 1.838 2.56 0.010

교육수준(대학교 및 대학원) 1.722 1.938 0.89 0.374

종교(기독교) -5.322 3.783 -1.41 0.160

상수 1.851 2.046 0.90 0.366

신뢰

자선적 기부노력 0.041 0.014 2.81 0.005

자원봉사 참여 0.086 0.109 0.79 0.429

상수 -0.091 0.047 -1.94 0.053

(2)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3>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원봉사노력과 

신뢰 모두 각 방정식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

정식 모두에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

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이고 동시에 상호 균형

(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통계적으로 회귀계수가 유의하다고 해서 모형이 정확하게 구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두 모형은 F 통계 검증에 의한 유의수준에서 낮은 유의도 값(p-value)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로부터 모형 부정확성(model mis-specification)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정리하면,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설정된 모형의 부정확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모형에서의 두 내생변수의 관계가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

로 쌍방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원봉사노력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유일하게 어린 시절에 행해진 부모의 자

원봉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의 다른 외생변수들, 즉 자원봉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교

육, 교육수준, 종교 등은 자원봉사노력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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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자원봉사노력이라는 현상이 자선적 기부노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환경이라는 문화적 영향

을 상당히 많이 받는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향성은 

Bekkers(2005)가 검증한 자원봉사의 지속적 활동이 가족 내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세대 간으로 전승

되어 이어진다는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선적 기부를 위한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보완재(supplement)의 관

계를 가질 수 있다는 논의(Bryant et al., 2003)로부터 설정된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중 자선적 

기부참여 변수 역시 신뢰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사이의 관계 분석

내생변수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자원봉사

노력

신뢰 21.669 10.339 2.10 0.036

소득수준 0.003 0.011 0.26 0.795

자원봉사에 대한 어린시절의 교육 -0.243 3.414 -0.07 0.943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11.722 3.680 3.19 0.001

교육수준 1.932 2.975 0.65 0.516

종교 -2.915 4.740 -0.61 0.539

상수 5.027 2.986 1.68 0.093

신뢰

자원봉사활동 노력 0.020 0.008 2.67 0.008

자선적 기부참여 여부 0.176 0.090 1.96 0.005

상수 -0.248 0.069 -3.59 0.000

5. 결론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에 의하여 실시된 2004년 ‘전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조사 자료’

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간의 쌍방적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노

력과 신뢰간의 쌍방적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각 내생변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후 이들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먼저 신뢰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적 참여 행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즉 일방적 분석 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선적 기부

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노력과 신뢰 간에 쌍방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쌍방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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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신뢰 수준은 자선적 노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동시에 자선적 노력의 수준 역시 사람들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러한 관계는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의 

수준이 자원봉사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원봉사의 수준이 신뢰의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논의, 즉 신뢰가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관여함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만, 동시에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

한 사람들의 일반적 신뢰의 형성과 강화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하는 Putnam(2000)의 주장 역시 의미 

있는 논의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내생변수로 설정된 신뢰에 

대해서 자원봉사 참여여부가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봉사노력과 신뢰

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내생변수로 설정된 신뢰에 대해 자선적 기부에의 참여여부도 

자원봉사노력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

한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함께 진행되어지기 보다는 기부노력만이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는 신뢰에의 영향

에 있어 기부참여와 자원봉사노력이 함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후자의 연립방정

식모형에 있어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원봉사노력과 기부참여가 함께 병행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

완재의 속성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외생변수로 설정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모형에서는 소득수준과 부모의 기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

뢰 모형에서는 부모의 자원봉사실천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선적 기부노력의 경우, 경제적 자본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적 자본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큼을 제시해 준다. 특히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은 자원봉사노력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된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사

실로부터 다시 한 번 물질기부와 시간기부와 같은 나눔 활동의 가장 강력한 토대이자 기제가 바로 가

정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선, 나눔, 관대함 등의 세대 간 전승효과가 사회적 배경의 다름

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확인시켜 준다. 한편, 기대와는 다르게 나눔교

육, 즉 어린 시설의 기부실천의 교육과 자원봉사의 교육 경험 변수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자원봉사노

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나눔교육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논의된 것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즉 나눔교육이 갖는 효과는 매우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상과 보다 관련성이 높은 정교한 측정 방식의 선택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자선적 기부 및 자

원봉사와 관련해서 신뢰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이 검증되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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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의 영향 역시 함께 작용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하는 비영리조직의 토대가 되는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성

화를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논의와 

검증에 따르면 신뢰의 우선적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자선적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자원의 개발과 확대를 위

해서, 그리고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Brehm와 Rahn (1997)의 연구에서도 강조되듯이,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고 유인하며 유지하는 노력 자체가 선순환적인 관계의 흐름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간 외국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져 온 가정을 통한 나눔과 관대함의 세대 간 전이 현상

이 우리나라에서도 검증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최근에 외국의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선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논제

(Odendahl, 1990)에 기반한 자선의 가족내 사회화 효과(Bekkers, 2005) 및 세대간 전승 효과(Wilhelm 

et al., 2004)가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나눔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이 일차적인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즉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서 행해

지는 나눔 실천 혹은 관대함의 실천이 후속세대의 나눔을 위한 참여 행동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가정에서의 이러한 문화 형성을 유인하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

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이러한 관대함의 실천이 갖

는 의미 및 중요성을 교육하고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 종교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질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특히 관대함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비록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종교기관 혹은 교육기

관 등에서 진행되어지는 나눔 교육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나눔 문화 혹은 관대함의 문화를 촉진

하고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될 필

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자선적 기부노력 및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쌍방적 관계를 연

립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 아울러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과 같은 기타 중요 변수들

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2차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제

한점, 즉 제한된 변수와 측정방식 등과 관련해서 제한점을 가진다. 앞으로 종단자료와 같이 보다 정확

한 정보를 갖는 자료의 구축, 그리고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의미 있는 변수의 구축을 통해서 보다 체계

화된 접근을 진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접

근을 통해서 나눔과 관대함의 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되

길 기대한다. 아울러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조직 등의 관련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

고도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함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나눔과 관대함의 문화 구축 및 확장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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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on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Trust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Using a national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philanthropic effort 

and social trust and between volunteering effort and social trust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xamine the 

socialization effect and intergenerational effect of philanthropy and volunteering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This study found that both philanthropic effort 

and volunteering effort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with social trus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giving and volunteering and social trust suggests that not 

only can social trust affect the increase of giving and volunteering but giving and 

volunteering can also influence social trust. Thus, by strengthening trust and 

facilitating giving and volunteering, we can construct and promote culture of 

sharing in our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the analysis on individual's 

educational experience in giving and volunteering during school years and 

individual's family experience (parental practice) in giving and volunteering 

during school years, it was found that family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philanthropic effort and volunteering effort. The result suggests that 

considering the validity of intergeneratioanl effect in giving and volunteering, it is 

strategically vital for our society to facilitate and promote family practice in 

giving and volunteering throughout diverse programs and social marketing. 

Althoug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due to the limitedness of the original data, 

i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dvancing knowled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and volunteering and social trust by using elaborate analysis 

method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research; more 

advanced and systematic study based on a more elaborate model and solid data 

such panel data should be continu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philanthropic 

and volunteering behavior that can be an important soil for the development of 

nonprofi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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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research direc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deepen and 

broaden the culture of sharing in Korea.

Key words: giving, volunteering, social trust, charity and philanthropy,  

simultaneous equation model

[접수일 :　06. 10. 16   　게재확정일 : 06. 12. 26]


